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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당선인 신년사 (신문용)
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

계사년 새해 아침을 맞아, 대통령 당선인으로 첫 인사를 드립니다. 

여러분 모두, 새해에 꿈꾸고 계신 일 잘 이루시고, 

행복해 지시기를 기원합니다. 

이제 약 두 달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. 

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새 정부에 걸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,

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. 

비록 지금은 세계경제가 힘들고,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지만,

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낸 나라입니다. 

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노력한다면, 

지금의 이 어려움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

국민행복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

이를 위해, 저는 국정의 중심을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두고

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%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

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

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두겠습니다. 

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고,

가장들이 안심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으며, 

사회적 약자와 어르신들께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,

기회의 사다리와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 

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, 공존과 상생의 정신을 되살려서

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발전하고, 

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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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보다 서로 믿고, 신뢰할 수 있는 신뢰사회를 만들겠습니다. 

저부터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실천하면서,

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, 

그 토대 위에, 온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

국민 대통합의 새 시대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. 

국민 여러분, 비록 올 해 힘들더라도 희망만은 잃지 말아 주십시오.

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 주십시오. 

노력하면 꿈을 이뤄가고 작은 행복이라도 찾으실 수 있도록,

저와 새 정부가 힘을 다해 지원하고 돕겠습니다. 

우리 모두가 체온을 나누며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, 

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

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

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뜻하시는 일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. 


